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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관내 모든 운수회사 안전관리 특별 점검
- 시·군·구 합동으로 시내버스 2,100대 안전관리 전수검사 및 안전교육 실시 -

- 차량 안전관리 및 청결(방역)관리 등 면밀히 살펴 - 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시·군·구 합동으로‘시내버스 안전관리 

특별점검’을 실시해 관내 운수회사 40개사 194개 노선(2,100대)을 전수

검사하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월 경기도 파주에서 시내버스 하차 중 승객의 

롱패딩 점퍼가 하차문에 끼인 상황을 운수종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

출발해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

발생하는 것을 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전관리 항목 점검은 물론 시내

버스의 내·외부 청결(방역)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. 

점검결과, 하차문 전자감응장치,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등 안전

장비 관리 상태와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및 버스 내·외부 청결관리는 

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파악했다.

다만, 일부 운수회사는 일제 정비로 인해 하차문 압력감지기 부품 품귀



- 2 -

현상이 있어 공급이 지연되기도 했으나, 현재 원활한 부품수급으로 

전체적으로 재정비 완료했다.

또한, 운전석 안전벨트에 클립을 사용하거나 케이블타이로 고정해 정상 

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이 일부 있어 즉시 시정조치했다.

김철수 시 버스정책과장은 “이번 점검을 통해 승객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

향상함으로써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

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앞으로도 이용객 교통안전 확보와 

쾌적한 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”

고 말했다.

< 현장점검 사진 >


